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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1 ‘ 

내는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운행 섭리 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함을 입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살。싸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과 하여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과 고통과 반역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에멘에서의 축출， 노아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역시를 써 가 

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은총으로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등은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돗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7}야 합니 

다 요셉은 43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이 죽으면서 〈후손들이 애 
굽을 떠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떠나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우 

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통행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것이 주님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신 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될 수 없음 

을 우리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가고 있습 

니다 

우리 교회는 각 연령에 해당되는 교회학교가 있고， 주중에 모이는 성경공부 시간도 있습 
니다. 전 교인이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며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 나가는 일들이 풍성해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 
여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처럼 영쾌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깨닫고 

2002년도 져)1착 

주 수요일(20일)부펴 금요일(22일)까져I 오후 7셔어l 

2002년도 
첸반애 교육훈련연구웬 1~1t 

3월 2일(토)부터 

주간성경공부 
-교육기간 2002년 3월 10일부터 - 6월 20일 까지 (15주간) 

시 간 과 목 강 사 

주일 9:00 - 10:20 로마서 여성기 

수， 12:40-14:00 크로스웨0 1 1(2-1)권 노경묵 

수， 12:40 - 14:00 크로스웨이 2(2-1 강)권 이증대 

수， 12:40-14 ’ m 예레미야，매기 이성욱 

수， 12: 40-14 ‘ m 시사기，룻기 안침덕 

수， 12:40-14:00 에베소서 닝。};」즈。gJ 

수， 12 ‘ 40 - 14:00 마가복음 정진호 

수， 12:40-14 ’ m 야고보서 이유진 

수， 12:40-14:00 일본어성경 승환장 

목， 9:30-10:50 신명기 김영훈 

옥， 1 1 : 10-12 :30 크로스웨이쩌2-1)권 류병희 

목， 19: 30 - 21 :00 목회서신 • :i!고-‘;효‘ 

‘ (2-1강)01란말은 2학기 강좌로개설된 1학기 강의란의미입니다 

직분자양성반 
구역장 영성훈련 2002년3월 27일 - (매주 수요일 12:40 - 13:40 ， 9주간) 

과 목 강 사 시 간 자。::: 

권사 ‘ 구역장 위임목사외 교구목사 수요 1부예배 후 교구별장소 

남성구역장 위임목시 외 교구목사 수요2부 예배 후 베디니흘 

과 목 강 시 시 간 지。 -λ‘ 

인수집사교육 화요일 새벽예배 후 교육관 109 

권사교육 수요 1부 예배 후 선교관 104 

수화반 
-교육기간 3월 10일 부터 
- 시 간 매주일 오후 3 ‘00 - 4:30 

교육과정 교육내용 

초 급 반 수화초급단어， 초급회화， 수화찬앙 
중 급 반 수화중급단어， 중급회화， 수화찬앙 
고 급 반 수화고급단어 및 농식수화， 고급회화， 통역좀련 

오 정 헌 (장로， 제3교육위원장) 가는 우리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양성부 
-교육기간 3월 10일 -6월 2일 까지(13주간) 

-~ 소‘ 베다니흘 

-시 간 매주일오후 3‘00 - 4:50 

날 짜/시간 1교시(15:00 - 15:5이 2교새1 6:00 - 16‘50) 
강의제 목 강사 강의제 목 강사 

3월 1 0일 개깅예배 이증절 찬앙대원의자격 정해성 

3월 17일 기초이론 김영아 기초이론 김영아 

3월 24일 초급시장 김영아 초급시칭 김영아 

3월 31 일 중급시장 김윤경 중급시장 김윤경 

4월 7일 고급시장 김윤경 고급시장 김윤경 

4월 14일 찬앙대원론 이흔 ξ암기연주론 강입구 

4월 21 일 복식호흡과알성 김희숙 복식호홉과발싱 깅희숙 

4월 28일 복식호흠과빌성 김창근 복식호흡과발성 ~~~그-

5월 5일 영적예배와찬양1 이수근 영적예배와찬~2 안장덕 

5월 12일 발성연습 서준성 발성연습 서준성 

5월 19일 발싱연습 백인수 발성연습 액인수 

5월 26일 발성적합창지도 강임구 찬양대입대오디선 강입구 

6월 2일 영적예배와찬양3 방준영 폐회예배및수료식 이증철 

전반기 미1TC (지난학기에 이은마지막학기) 
-교육기간 3월 2일 - 6월 29일(16주간) 
-장 소 베다니흘 
시 간 매주토요일오후 3:00 - 7:00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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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1개월전 3주 

과목 

개강수런회(오리엔테이션)-1 선교란 무엇인가? 
경건의훈련 

조직신학개관 
특강 선교사되기 

세계선교사 
타문화선교 

비교증교학 

단기선교방법론 
선교행정， 재정관리 

성경연구방법 
수련회 권별성경연구 1 ， 2 ， 3 ， 4. / 집중언어훈련 
파승선교지연구 

현지인전도훈련 
팀사역의실제 

기초의료훈련/폐회예배 
합숙훈련， 파승을 위한 오리맨테이션 
공동채신학 /1년 사억계획안 작성 /피승에 대한 실무준비 

‘다음주 필자는 찬앙위원장 이 혼 장로 밍L/다.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3월 3일 -6월 1 6일(16주간) 

- 장 소 ‘ 교육관 301호 
- 시 간 매주일오후 3:00 - 4:50 

닐찌μ1{!1꾀5:00τ궐훤~L깅̂1(1땐늬쩍 ---
강의제 목 강씨 강의제 목 깅사 

---• 
3월 3일 개회예배 정해성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 이증석외 

3월 10일 교사론 1 이증대 교사론2 이증대 

3월 17일 구약개론1 김병태 구 약개론2 김병태 

3월 24일 신약개론1 이준경 신약개론 이준경 

3월 31 일 신학개론 1 이수근 신학개론 2 이수근 

4월 7일 교회론 서광진 성경해석의원리 김교성 

4월 14일 교회사{세계)1 류병희 교회새효댁P 승길환 

4월 21일 전도의 이론 여국근 진도의 실제(원부토요전도팀) 장용희 

4월 28일 선교의 이론과 실제 지병준 교회학교행정 이형수 

5월 5일 예배론 정현민 교회음악 강임구 

5월 12일 반목 회 이종철 심방론 김용덕 

5월 19일 성경과 구원상담 김동하 새신자관리와g육 정해성 

5월 26일 학생발딜 이흰취학전) 한영준 학생발달 이흰취학젠 한영준 

학생빌달 이론{초등생) 이성욱 학생발달 이흰초등생) 이성욱 

학생빌달 이흰중고생) 조옥지 학생발달 이흰중고생) 조옥자 

6월 2일 교인 작성법(01론) 깅영훈 교안작성법 실제(취학전) 교사 
교안작성법 실제(초등생) 교사 
교안작싱법 실제(중고생) 액볼선 

6월 9일 공과 교수법(이론) 노경묵 공과교수법 실제(취학전) 전금수 
공과교수법 실제(초등샘) 신영희 

공과교수법 실제(중고생) 나싱예 
6월 16일 쿄사의엉성 여성기 수료예배 정해성 

전도대원훈련과정 

-장 소 나사렛흘 
시 간 . 매주수요일오후 2:00 - 4:00 

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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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의의무 

전도의내용 
결신의의미와내용 

전도의실습 
전도의실제적문제 

전도의방법 
전도의 반대 질문에 대한 답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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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t lose valuab‘ on t lose valuable thin상S (Romans 12:1-기 

"Iurgeyou 뼈erefore， brethren, by the 
mercι5 of God. to oresent YOur boditis a Iivinq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md hoVsacrifice, accepfable m GOd, 빼ich 꽉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ψ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싸l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O n th|S earth, what |S of the greatest va|ue? Peop|e 때ond 

differently. Some ladies feel that a beautiful body is ultimate. 

They want a good figure, face, eyes, nose, and perfect hair. Some 
men want the same thing , but emphasize their muscles. Certain 
sports figures believe their arms are of greatest value. Baseball 
pitchers want to throw 120 miles per hour for million doliar 
contracts. Quarterbacks want precision , timing , and strength to 

throw footballs for big money. Tennis players want strong serves 
and golfers want powerf비 strokes to make the professional lists 

But the most valuable things on this earth are spiritual. God has 
given us many wonderful spiritual benefits and grace. We should 

hold fast to every one of them. Happy is the person or church that 
can grasp these and not let go. We’ve got to hold tight, especially 
the church, to the spiritual values of God because without them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he church and human society. 

Without God's spiritual grace the church is no longer the body of 
Christ. God’s spiritual blessings make a big difference. They’re 

invaluable! 
Look at Hosea 7:8, “Ephraim mixes himself with the nations; 

Ephraim has become a cake not turned." Ephraim, the tribe that 
came from Joseph’s younger son, made themselves weak and 

decrepit by mixing their blood. They were God's chosen and under 
His command not to mix with others. They were believers who lost 

God's order. God told all Israel , “Moreover, you shall not follow the 
customs of the nation which 1 shall drive out before you , for they 
did all these things , and therefore 1 have abhorred them" (Lv. 

20:23). God specifically forbade His children , as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to follow the Gentile customs which consisted of 

heinous sins. We are God ’s people . God commands us , 

“Therefore, come out form their midst and be separate" (2 Cor. 
6:17). 

Listen up people, this is important. God specifically tells us, “00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desire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2:15-17). Amen . The opposite of loving 
the world is doing the will of God which proves the possession of 
eternal life. God doesn’t want us doing worldly things. He wants us 
doing spiritual things; the things which bring glory to Him and bring 
life to us. You have to listen to God’s Word . God’s order is a 
valuable thing. Oon’t forget, don’t lose the valuable things. 

When God gives you an order, don’t lose the opportunity to 
obey it. You've got to be usef비 When God possesses you, you 
are the most valuable person. Who are you? Jesus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Mt. 5:13) . In other 
words, its absolutely mandatory that you listen and obey God's 
Word . In reference to the Pharisees offense against His Word, 

Jesus told His disciples, “Let them alone; they are blind guides of 
the blind. And if a blind man guides a blind man, both will fall into a 
pit" (Mt. 15: 14). If God does not possess you , your like a blind 
person. A blind person leading a blind person is not valuable at all 
It leads to punishment.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useful to God 
The consequences of losing God's spiritual blessings result in 

a loss of strength that you don’ t even realize you ’ve lost. 
Remember the story of Samson and Oelilah. Oelilah cut his hair 

and Samson didn’t comprehend that he had lost his might,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departed from him" (Jdg . 16 : 2이 . 

Terribly sad. Sometimes you know that your spiritual blessings are 

gone, but you don’t realize that your strength is gone also. Hosea 
7:9 tells us, “Strangers devour his strength , Yet he does not know 

it; Gray hairs also are sprinkled on him, Yet he does not know it." 
Many churches have lost the cross but don’t realize it. They think 

they’re doing great. Their congregations grow and their money 
increases, but they lost the Gospe l. It’s the saddest event. 
Because of their love for the world, they don’t realize sin . They 
don’t comprehend their sinfulness. They don’t hate sin. Sadly, too 

many christians lose or neglect their duties, like attending church 
regularly , worshipping wholeheartedly, tithing faithfully, reading 

their Bible daily, praying continually, and evangelizing always. 
They don’t do it, “and they, having become callous ,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sensuality for the practice of every kind of 
impurity with greediness" (Eph. 4:19). 

Sadder still , is the overwhelming number of people who don’t 
deny themselves. Jesus said that we must deny ourselves. But 

people question His orders. They wonder why He asks us to do it. 
They question how important it really is to the overall scheme of 

things. They formulate their own ideas and opinions because they 
think their so smart. The Bible tells us , “You younger men , 

likewise , be subject to your elders; and all of you ,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for God is opposed to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1 Pet. 5:5). Jesus said, 
“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My dear friend, 1’m asking you why are you so angry? You are 

alive, right? Why do you have such eagerness toward worldly 

things? Because you are alive, right? The Israelites were so proud, 
that’s why they tested their faith . They had manna everyday, yet 

they still tested God. You don’t have this and that, but that’s your 
pride talking . Pride brings destruction. God hates your pride . 
Because of your pride you don’t even realize what you are doing is 
wrong. Because of your pride don’t confess your faults . Because of 
your pride you don’t want to change your life. Please, don’t lo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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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쳐훌훌 앓껴빼~1객 탤l~t (롬 12:1~기 
“그러므로형체들아 

내1~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녀폐를 권하노니 

꾀성판목사 

세상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o}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아름다운 몸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쁜 몽매， 얼굴， 

눈， 쿄그리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원합니다. 어떤 남자들은같은 것을 원하기도합 

니다만근육에 더 중점을둡니다. 어떤 스포츠스타들은Z낸의 팔뚝。l 가장가치있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 투수는 백만 달러 짜리 계약을 따기 위해 시속 120마일의 공을 

던지려고합니다. 미식축구의 쿼터백은콩을 던지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타이밍， 그리 

고 힘을가져서 많은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테니스 선수는 강한써브를 넣기 원하며， 

골프선수는프로선수 명단에 오르기 위해 힘찬스명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7}장 

귀중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이 

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붙잡。빠 합니다. 이 선물을 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과 교회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물틀을 

꼭붙집。}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사회와아무런 차이가 없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총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의 가치는 따질 수 없습니 

다. 

세상과의 혼합 

호세아 7장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열벙어l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 

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로부터 나온 족속입니다. 그틀은 다、른 민족 

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를 힘없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 

택되었고 통혼하지 n말}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신자들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족속의 풍속을쫓지 말라그활l 이 모든 일을행하므로 내가그뚫 7)증히 

여기노라."(레 20:23).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명에 들어갈 때 가증한 죄 
로가득한 이방풍습을따르지 말것을 명령쨌습니다. 우리는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만지지 말라"(.고후 6:17). 

하나넘의 명령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뽑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틀을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 

상을 사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지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 
상으로쫓아옹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뭇을행하는 이 

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끼. 아멘. 세상을사령히는 것과 반대되는 일은 하 

나님의 뭇을 행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을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즉하나님께 영광을돌리고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내어놓는 일 말 

입니다. 여러분은하나님의 말씀을들어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귀중한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귀중한것을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주셨을 때 그 명령을순종할 기회를놓치지 마십시 

-오. 여러분은하나님께 필요한사람이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소유효}실 때 

야말로，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깨 예수께 
서는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아만일 그맛을 잃 

으면 무엇으로짜게 하리요후에는아무쓸데없어 다만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 

이니라”때 5:1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펼수 

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두어라 저희는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 

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물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을 인도 

하는소경은결코소중한 존재가아닙니다. 그들은오직 심판으로만 인도할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존재가되는것은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녀회 몸을 하나님 이 11뻐하시·는 

꺼룩한산제사로드러라 

이는 녀회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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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신도 모르게 힘을 잃게 됩 

니다. 삼손과들릴라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 

으나， 삼손은그가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들릴라가가로되 삼손이여 블 

레셋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하니 삼손이 잠을째며 이강l를 내가전과같이 나 

가서 몸을 떨치리라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째닫지 못하였더라” 

(삿 16:20).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끔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로 인하여 힘을 잃었다는 사실은 잘모릅니다. 호세아 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 

니다. “저는 이방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잃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겁니다. 그 회중이 성장하며 재산도 불어납니다 

만， 그들은 복음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상입니다. 오히려 세상을사링하기 때 

문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미 

워하지 않습니다. 그까필에 불행하게도많은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신령한 예 

배를드리고， 신설빼l 헌금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복음을중거해야동뜯자 

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당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욕심으로행하되"(앵 4:19). 

자신을부인함 
더 슬픈 것은 많은 사렴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 

서는 우리를 향해 X얀l을 부인해야호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명령에 의문을품습니다. 그뚫 왜 그렇게 빠고효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전체적 

인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지를묻습니다. 그들은스스로똑똑허다고 여기며， 자 

신의 개념들과의견틀을조직합니다. 성경은증거 합니다. “젊은자들아 이와같이 장 

로흙l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f를 대적해l 

되 겸손한자들에게는은혜를 주시느니라"(벤전 5:5). 그리고지신을부인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니를 띠라오려 

거든 자기를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짜 16:2찌. 

참된 가치를 잃게 하는 원인 
사링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주화를 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자 

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또한 가지， 왜 여러분은 세상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불태우십니까? 그 이유도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 

라엘은 너무 지믿f한 나머지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 

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어’라고 

불명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여러분의 X멘심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을가 

져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교만으로 인해 여러분 

의 인생이 비뀌지 않는것입니다. 제발 인생에서 가장귀한것을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에동참되는삶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하나님 

의 모든자비하심으로 너희를권하노니 너희 몽을하나님이 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 

사로드리라. 이는 너회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본받지 말고오칙 마 

음을새롭게 함으로 변화를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뼈하시고용전하신 뭇이 무엇 

인지 분별하도록 6봐"(좀 12:1-2). 여러분의 몽은하나님의 생전이며 그의 영광을위 

해 지음받았습니다. 참으로복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님을찬양하는 

대신， 여러분은 X댄의 것， 즉 세상의 것으로만 즐거워합니다. 은혜의 기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위해 지신의 아들을주셨고， 그보혈로 여러분 

의 죄를 씻기셔서 여러분으로히여금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위해 살도 

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은무엇을 추구하십니깨 성공， 명예， 부， 권력은모두 쓸모 없 

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은모두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든그리스 

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자는 가장 귀중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 

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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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사’ 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당시 여러 선교단체를다니며 단기 선교 
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단기선교를 나가는 일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선교단체에서 요구하는자격도안 되었다. 자격이 되는 

경우는 일종의 언어훈련이나 문화탐방 정도의 수준이 

었다. 이런 일로단기 선교의 소망이 한풀쩍여 있을즈 

음 ‘주간충현’ 의 한 광고가 내 눈을 잡았다. 

LMTC라는 훈련을 받으면 단기선교를 가도록 후원해 
준다는 것이었다. 재정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도록 배려 

해 주었고 언어훈련이나 문화탐방의 개념이 아니라 선 

교를 가는 것이었다. 특정한 자격도 없었다.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함께 선교의 꿈을 키우던 친구들에게 충현교회의 선교훈련과 단기선교에 대해 이 

야기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의아해 하며 무모하다고 말했다. 아무나 그렇게 내보내 

는 것이 선교가 되겠느냐고. 그저 훈련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예수믿으세요”같은 
기본적인 문장 몇개 배워나가서 무얼 할 수 있겠느냐고. 단기간 동안 아무리 외쳐 봐 

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툴리지 않았다 1999년 여름. 단기 선 
교를 갔을 때 우린 무모했다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다. 그러나 우린 멈출 수 없었 

다. 예수를 모르는 죽어 가는 영흔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 
했기 때문이다. 우린 준비해간 인형극으로 설교로 개인 전도로 복음을 전했다. 물론 

개종자는 없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 그것으로 기쨌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 
니 당장은아니더라도고뇌하고받아들인자는하나님이 인도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간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몰래 전도지를 전해준 여자도 있었다. 그 곳 
은 전도가 금지된 곳이라 몰래 주었던 것이다. 이 여자의 행위도 무모한 것이다. 따 
지자면 노방전도나 병원전도도 무모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지탱해 준 것이 그 무모한 전도 아니었던가? 
예수님도 무모하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바울도 무모하게 돌아다니 며 복 

음을 전했다. 그렇다 우린 무모하다. 충현교회는 무모하다. 올 한 해는 특히나 무모 
할 것이다. 어떤가? 이 무모함에 동참해 보지 않겠는가? 

(권요셉-청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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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뭘획(原罪)톨 까찌 a 해여나는 민낀 백 희 숙(권사， 8교귀 

우리는 종종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사인(sign) 하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것을보게 된다. 대통령의 결정은당사자뿐아니라온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미치게 된다. 오늘우리 
가 살펴볼 원죄(原罪)에 대한 문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 모 
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원죄(原罪)인 것이다. 우리가 “원죄" (Original Sin)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죄이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범하는 다른 모든 자범죄의 원천(뿌리)이 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최초로 맺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 2:17)고 한 언약을 
어긴 최초의 죄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끼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행위가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다’ 는 이론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 
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의 타락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하면서 , 인간은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인간이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죄를 짓는가7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아담 
의 범죄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 신약성경이 분명하게 인간의 타락은 역사의 한 사건이요 
실제로 최초의 인간 부부의 죄가 모든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이해할 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 
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원죄론(原罪論)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에 관련되어 진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 
도전서 15장에서 아담과그리스도를우리의 머리로서 기술하면서 그들을통해서 화(網)와복(福)이 우리에게 임했 
다고 말씀하고 있다(22절 참조) . 또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저주아래 놓여졌다’ 고 말씀 
하고 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모든 인간위 에 머무르게 되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을 우리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로 인정한다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마 
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악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다. 이 모든 죄는 ‘원죄’ 라는 철저하게 타락한 부정한 샘 에서 흘러나온 것들이다. 인간이 이 ‘원죄’ 의 문제를 해 
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자신을 의(義)로 치장한다고 해도 그는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 
은 것이 가득차 있지만 겉만 회칠(까滾)한 무덤’ (마 23:27)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원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회칠한 무덤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모습’ 으로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 
기 때문이다다음주에계속) (이성욱목사) 

나는 한 달 전부터 선교 위원회의 도우미로 봉사 
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수십 년간 길들여진 신앙생 

활에서 오는 영적 고갈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 받아야 할， 내 자신의 삶의 훗대를 예수님께 

맞추려 고민(기도)하는 나에게 복음전파 사역의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여건을 제시해 주심에 감 
사하다. 

세계는 한 지붕 밑이라느니 지구촌이라느니 하여 
정보통신 첨단시대 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계선교” 
라는 조금은 낯선， 특정인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 고 
정관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벽을 과감히 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추 
상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값 

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우 
리들은 금요집회에서 말씀을 들은 후， 그리고 주일 
마다 4시에 모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원에 
서의 수련회를 통하여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 CMTC 교육은 시작되었다. 많은 충현의 십자 
가 군병들이 세계 각 나라에 파병되어 하늘나라의 
확장의 승전가를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는 모두 쉬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선교위원회에 
서는 매주일 오후 4시에 갈릴리홀에서 기도회를 하 
고 있다. 전 교인이 모여 뜨겁게 뜨겁게 부르짖는 기 
도가 기초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 선교위원회 도우미는 하나님께 감 
사기도드린다 



추낀흥헌 

t첼쏠축냥 
본문:고 10:23-33 I 제목 : 맹이까하나 

내용이해 ; 오늘 QT의 본문은 8장 
에서 시작된 우상숭배 

와사도바울의자유함 

의 모범， 그리고 우상 

의 제물에 대한성도의 

자유함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제사 음식에 대해 ‘땅과 거기 충만 
한 것이 주의 것’ 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한다(25-27절) . 그 
러나 이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 
을 말하는 것이고(29절) 결국 자신은 이 모든 

일에 자유할지라도 형제의 양심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덕 

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24절) 무엇을 

묶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31절) 

을 당부한다. 즉 그는 율법과 도덕을 초월한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행할수 있으나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 
든 것이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23절) . 성도의 참 자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행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성도의 덕을 세우는 참 자유함 
이 전도의 수단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 

적용 : 성도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흔히 우리 
는 ‘주 안에서’ 란 말은 잊어버리고 ‘자유’ 만 
을 누리며 방종에 이르곤 한다. 본문은 오래 

•••••••••••• 

전 내가 율법과 은혜를 구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명쾌한 주님의 음성으로 만났 
던 말씀이다. 그러나 그때의 

감동은 지적 인 만족으로 끝나 

고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이 
루어 드리지 못한 말씀인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달았다. 나의 삶 속에서의 선택의 기 
준이 주님과 성도 앞에서 덕을 세우는 데 있 
기 보다， 나의 일신의 유익함에 있었음을 주 
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직도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지 못하고， 나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나를 쳐서 주님의 돗에 순종 
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인다. 
기도 : 혼란스러운 세상 중에 있던 저에게 은혜로 임 

하셔서 밝히 말씀을 보여 주신 주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전 습관을 따라 나의 유 

익을 구하며 방종하였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 
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모든 일에 주님의 말 
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순종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명하 집사 - 청년 1부 교사) 

..... -..... 
천성을 향해 1~는 순례자 

신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거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 권고하기 위하여 종 
종 출애굽， 홍해 도하， 광야 40년의 방랑 이야기 같은 
옛 소재들을 사용합니다(고전 5:6-8; 벤전 1:19; 행 

7:38).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소재로 하여 신 

약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사람은 히 
브리서의 저자일 것입니다. 히브라서 저자에 의하면 

신약의 교회들은 하늘의 안식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신약 교회가 장차 얻게 

될 안식에 관한 내용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 
다는 경고와 권변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는 독자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사 

건들을 예표론적으로 회상시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광야의 역사를 신약 시대의 신앙 공동 
체，특히 박해 가운데 있던초대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견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옛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실패했던 역사를 되뇌이면서， 이제 막 출 
생하여 걷기 시작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하나 

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 

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 4:1). 

즉 출애굽의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 
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경고가 아 

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 
습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하나님의 말씀(출 19:3 

6; 23:20-33) ,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 

김 경 배 (전도사，청년1부부지도) 

언하신 하나님의 말씀(히 1:1-3)은 살아있고 활동적이 

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뭇을 살피 며 감찰합니다(히 4:12) .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 바 됩니다(히 4:13).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궁극 
적으로는 그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고도 먼 길 

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만이 진정한 ‘길’ 이 펼 것 
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천성의 

본향 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 위의 순례 

자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 

문입니다. 
그분은 그 길이 끝나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약속으 

로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제 그 길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로만 가는 것 

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이라 할 지라도 그 

길 너머에는 ‘영광의 길’ 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고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와 용기는 밤에 

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통행하시는 하 

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천성을향해 가는순례자로서 어떠한고 

통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 

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 

습니다. 

2002년 2월 17일 @ 

‘λPJ 포뀐I ’ 를 읽고 
(학냉샌앙운통출판부) 

하나님은 각 사 

람에게 시간의 양 

을 지정해 주 

셨다.문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 

간을 어떻 

게 사용할 

것인가이 

다.시간의 

길이를 늘일 

수 있는사람은 

아무도없다.그러 

나 지혜있는 사람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가 

장 유익하고 알차게 사용한다. 하나 
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 
는가? 시간 관리란 결국 삶의 계획이며 무엇이 중요하 

고 가치있는 일인지를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말한 

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 

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덤후 4:7)고고백한다 하나님은우리에게 시간의 자 

유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므로 쉽게 사단 
과 타협하여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의 개인시간의 약탈자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그 약 

탈자를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 중에서도 먼저 게으름을 없애야 한다. 게으름 

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훈련도 안된 상태 에서 시간 

을흘려 버리는습관이며 ， 꾸물대며 지연하는습관，심 

지어는 즐기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켜 

야 한다.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분명히 구분하여 귀 
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낭비는 우연 

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 

용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의 결과 
로， 이를 고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 

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새워 매일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무얼 했는지 적어보 
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예정대로 사용되었는지， 예정 
에 없던 시간은 무엇인지 ， 나로 하여금 예정을 벗어나 

도록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인 목표를 세우고 매주의 활동을 시 

간표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님은 전략적인 

시간사용에 있어서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다. 예수님 
의 평생의 비밀은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 
고 있다는 확신에 있다. 예수님의 달력은 계획되어 있 

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 
을 해야 하는지 매일 지시 받았다 예수님의 관심은 

할당된 시간 내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하는 데 

있었던것이다 
그 무엇도 주님의 시간표를 방해 할 수는 없었다.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투자했고 결코 시간을 낭비하 
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시간 

은 언제나 충분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쁜 나날 속 
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하는지혜를가져야한다. 
(안복남-청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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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 임 (집사， 6교구) 

초71의 선교활동(1) 깐 벙 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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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18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의 장로교회와 다른 교파 
들이 한국선교를 시작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초기 선교사들은 어떤 방법으 
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자. 

1884년 7월에 매클레이에게 허락한 고종의 선교 윤허는 ‘학교와 병원’ 사업에 국한 
된 것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복음 전도와교회 설립이라는보다 적극적인 의 
미의 선교 활동은 조선 정부의 태도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개신교 초기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 
보다는학교와병원사업을통한간접선교방식을취해야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의료선교였다. 한국에서의 의료선교는 1884년 9월 20일， 주 
한 미국공사관의 공의자격으로 입국한 알렌의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알렌은 갑신정 
변 때 부상당한 민영익을 3개월 동안 치료하여 준 일로 신임을 얻게 되었고 1885년 4 
월 10일 광혜원이라는 병원을설립하였다. 얼마후에 ‘많은사람을구제하는 집’ 이라 
는 뭇의 ‘제중원’ 으로 개칭된 이 병원은 한국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제중원은 의 
료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업을 위해서도 훌륭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 
였다. 국왕에게 인정받은 이 병원을 통해 다른 선교사들은 훨씬 수월하게 선교 활동 
에 착수할 수 있었다. 제중원은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 
역이었다. 이 병원은오늘의 세브란스병원으로발전하였다. 
이 외에도 감리교의 스크랜튼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진료소를 시작하였고， 서울과 

지방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병원과 진료소들이 개설되어 복음 전도의 유용한 도구 역 
할을 하였다. 병원마다 한국인 전도인들이 배속되어 ，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전도함으 
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특히 지방의 병원이나 진료소를 찾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 계층이었다. 병원이 이들을 무료로 진료해 줌으로써 
민중 계층이 기독교를 접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초기 의료선교는 종래의 기독교 
에 대해 가졌던 정부와 민중의 편견을 교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의료선교는 
복음 전도에 대한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전개되었기에 더욱그 의미가크다하겠다 

·~f:합j틀iεI 
205장 에수 앞에 나오면 

작시자 및 작콕가가 모두 미상인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11:28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예수 앞 
에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차분하면서도 담대하게 표현한 찬송으 
로 간단한 찬송시 속에 현세와 내세에 대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 후렴을 제외 

한 1 ， 2 ，3절은 예수 앞에 나아온 사람이 밝고 빛난 집에 거하게 되는 과정을 차례로 밝히고 

있다. 

1질 ZS(으로 기쁜 복음이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시함 받고 주님의 품어/ 안기어 안 

식을 얻는다고 ~-으너 곤고한 세상에 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복음이라 

2질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후의 상황이다 두려윈 띨던 시람이 주의 은층으로 용서를 맡아 
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3절 장차 주님 앞에 가서 흰 옷을 입고 그 휘황찬란한 전국에서 영원히 신다는 것으로 계 7:9. 14과 

22.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에게 내세의 영원한 기쁨이 없다먼 현세의 삶이Lf 고롱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계와 영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세의 삶을 뜻 

깊고 보람되꺼l 하기 위하여 장차 우리가 기꺼l 될 천국을 얼마Lf 아름답게 창조하섰겼l는가 그러 

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수께로 니아오지 않으면 그러한 01름다운 전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점을 잘 살려야 하며 1절과 2절의 
첫째 단과 둘째 단은 조금 작고 가볍게 부른다 후럼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크고 강하게 부 
른다 그리고 후렴에 있는 늘임표는 마지막을 위하여 그냥 넘어간다 3절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강하고 느리게 부르며 앞의 모든 부분을 더하여 더욱 간절힘을 담아 부른다. 

(찬양위원회) 

새7똑융소개합니마 

‘신 동 숙’ 자매를 소재합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동안은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수닝에 대해서는 결혼 후 시댁에서 들었지만 제사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럴 때부터 교 

회에 다니게 하였고， 자녀들이 맏음을 갖게 되면서 저를 적 

극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 주얼마다 자녀들을 

만나니 마음이 면안하고， 외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예수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연서 믿음을 키워 나가 
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새가족부 성경공부가 있는 주일이 기다려집 

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넘만 열심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선생넘께 감사합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빠껏첼솥흩-~ /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 t 톨톨~를 4 
는 두려워 한다. 나도 위암과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에 섰을 때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 
가없다 

내가 간병을 하던 안수주 할머니는 8년 통안 병석 에 계셨다. 그러니 죽음의 공포 
를 얼마나 많이 맛보았겠는가? 한 번은 식사 도중에 죽이 기도로 들어가서 급히 병 

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나 좀 살려달라’ 며 애원을 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누구나 고통이나 공포가 다가오면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잊 

어버리기 쉽다. 나는 할머니께 말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에 
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곳보다 편안해요. 아주 좋아요 할머니는 위기를 넘기고 
퇴 원했다. 그리고 나를 ‘효녀’ 라고 부르며 딸처 럼 대해 주셨다. 나도 할머니를 ‘엄 

마’ 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계셔. 엄마 자손들 절에 다니게 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라고 말했다. 

안수주 할머니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병상 세례까지 받으셨다. 그 후로는 

찬송 듣기를 기뻐하셨고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틈틈이 말씀도 들 

려주셨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119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다. 그 
러나 예전에 병원에 실려가실 때처럼 ‘살려달라’ 고 소리를 지르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으셨다. 안수주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바라보시다가 아주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할머니가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신 것처 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꼭 죽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 

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고통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 

• • • • • • • • • 
江 +이야기사랑스련 제 며느리 

김 춘 식 (권사， 6교구) 

첫째 아들이 직장에서 소개받은 여자친구를 데리 

고 왔을 때 ， 나는 쉽게 허락할 수 없었다. 며느리 될 

여자가 천주교도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바탕 접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비슷한 종교일수록 개종하기가 힘 

들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의외로 며느리는 순순히 개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결 
혼식을올렸다.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던 녀석 이라 당연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군 복무 시절에 알게 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엔 전통 

적인 불교집안의 아이였다. 첫째 며느리가 쉽게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 

님께서 도와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그리 쉽게 개종하지 않았다. 워낙 
뿌리 깊은 불교집안이라 둘째 며느리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이다. 나는 순간 
기가 꺾 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경하게 나갔다. 둘째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예 

수를 전했고 결혼식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결국 둘째 며 

느리는 개종을 결심했고 청년부에 퉁록해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친정의 반대 
가매우심했지만그래도둘째 며느리는굴하지 않고세례까지 받았고 교회에서 결 

혼을 했다. 지금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피곤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새벽기도에 
나온다. 무슨 기도제목이 그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고 싶단다. 
처음엔 그저 결혼을 위해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받는 길임을 알게 된 것이다. 

두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결흔시키고 나니 셋째 아들만은 처음부터 기독교인 며 
느리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속 안 믿 
는 며느리만 보내시는지. 셋째 며느리의 집도 뿌리 깊은 불교집안인 것이다 그래도 

이젠 내가 머리 싸매고 반대하지 않아도 아들이 알아서 셋째 며느리를 교회에 퉁록 
시켰다. 셋째 며느리는 아직 친정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세례를받았지만그기쁜소식을가족들에게는숨겨야했다. 

손녀들이 매일 성경을 들고 읽거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면 나는 가슴이 띈 
다. 한 때는 내 강경한 반대 때문에 고난과 불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없이 행복하 
다. 만약 처음에 며느리들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며느리들이 예수를 몰랐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께감사하다 



컨i웰흘 성f관 수련호t 

사싱대료 망하연 좀 힘틀었다 그러나 
좋끼도 했다 그 이유는 내1~ 신약응 영 

독했1 f c[H완 (C~ 한 권， 한 권 신약응 
읽응 때마타 느씨는 보량은 얀 읽어본 
사량은 요릉 갯o( 다. 특-5( 0 (변 수련회 
에서는 부홍호l 때으l 목사닝으l 성교까 까 
장 인상석o (었다. 소음 졸낀 했지만， 그래 

도 1~승에 제띨 냥는다 꺼 1 f서 까장 1f역에 

냥는 갯은 우리까 원2H는 죄인。 lλl만 하나념으l 망씀， 

즉 성정망씀대료 산타변 인생。 l 바꾸l어 영원-5( 양 수 있다는 망씀o ( 
타 o ( 외에도 나의 인생은 나으l 껏 o( 야니라 여l수념으l 껏이라는 말 

씀도 떠요른다 다응 수련회도 상석하교 싶다 (중등Z부 / 낭) 

날씨도 줍고， 탤러l비선에서 새미있 

는 껏도 많이 하고， 놓러 까교 싶은 

마응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1f대를 
하며 수련회어l 상까했다 타른 수련회 

보다 프료그램o ( 석어 종 지-류하1f도 했 

치만 신약응 다 읽고 나니 정망 뿌듯하다. 

나도 성정응 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o ( 생낀다 올 

해에는 벌써 신약성13응 다잎었으니 구약을 읽는 부당갑도 덩 항 갱 
닫다. 무영보타 구약도 재미있을 꺼란 생간。，( 읽어보고 일l다. 빠론 

시1~ 내에 01요 부21'욕 익l어아 하1f 때무어I 자서l하 내욕 끄~l유 몽 
l ' ., L;t L 1.'... ð 2 21 . t:... L. () 

했λl만 여l수념으l 생。H릉 다시 쭉 옳어보니 그 o(선어l는 무슨 영o ( 
있었는지 성료 궁람H진다 나는 켈상했다 2002년에는 성정 영독 
응 해보1 f 료， 그러교 주일 뿐만 야니라 항상 혜수념을 생1rt「는 LH 
까 도{l f효 망이다 늦게 자고 엘씩 잉어나는 갯o( 힘등었지만 타론 
수련회에서보다 더 큰 lf쁨만 맏응을 얀교 LH려깐타 이번 수련회릉 
껴{l f료 다응어l는 변호F된 모습으로 요고 싶타. 수련회 동얀 고생하신 
선생딩등， 갑사항Lfc~ 새료운 요승으로 변화되는 서의 모습을 치궈 

봐 주서l요. (중등2부 / 여) 

불음으l 밴갚을 똘고 Ã~f7h는 중등3부 

중동3부 교사로 부름을 받고 학생 

들과 사권 지 올해로 2년째이다 처음 
에 중퉁3부 교사를 권유받았을때 “내 

가 잘할 수 있을까7’ 라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 
우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 

하기로 했다. 많은 망설임과 기대를 

안고 만난 학생들은 보는 것 자체만으 

로도나를설레게했다.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때 저 아이들과 1년을 어 떻게 지낼까 생 
각하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기로했다. 
기도제목을 나누던 중 난 아이들의 깨끗한 믿음을 보았고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고 싶은 열심이 

생겼다.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이도 있었고 자신 
의 기도제목을놓고하나님께 서원하는아이도 있었다. 
믿음보다 배움이 앞서버린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며 자라는 학생들은 주님 앞의 자랑감이요 모든 교사로서의 보 

람이다. 
난 오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 

다. 하나님 ， 이 시대에 이기적인 문명 속에 때묻지 않는 어린 영 
흔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 일꾼들이 자라고 있기에 교회에 소망 
이 있고 이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 이 세대를 본받지 않 
고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중등3부 교사 김순화) 

후만흥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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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부터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통제하기 쉬운 고분고분한 아이들을 좋게 생각한다. 늘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키는 대 
로복종하는 아이들이문제없는착한자녀라고 믿는다.또한 우리의아이들이부모의뭇대로자 
라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정해주는 규칙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한다 나이는 먹을지 모르나 어른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반항하는 아이들이 잘 자란다 
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단À1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해주는 규칙대로 사는 것은 영적 성장에 치명 
적이라는말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대신하는 기Ð} 아닌，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가르 
쳐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핸 기타 그것이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는 결코 우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이시다. 어린 시절에는 바울이 말한 몽학선생처럼 누군가의 엄격한 지Ð} 필요하다. 바로 육신 
의 부모가 봉학 선생이 되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유나 원리를 이해시 
키기 힘들다. 따라서 일단규칙에 따라생활하도록 엄격히 지도할필요는 있다 . . 
사람은 성장하면서 규칙들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 행통한다. 그 원리의 첫 걸음은 바 

로하나님과직접 아버지-자녀의 관계를맺는것이다. 지금까지는부모에게서 물려받은신앙생활 
을 했으나 사춘기를 지나면 직접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께서 나의 아버지가 됨을깨닫는다. 어렸을 때는무조건교회에 가서 성경 읽고찬송부르고 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직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그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자발 
적으로 교회 에 가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부터 어른이 되기 시작 
하는 것이다. 부모와 대등한 자， 즉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의 경쟁자가 된다. 예수 
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7’라 
고 반문한 것，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내 아들” 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나중에는 동역자로 불렀다 
는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규칙과 명령으로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 들지 말자. 부모가 일방적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하자. “우리가 부모”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직접 오시게 하자 그래서 그들로 어른들과 대둥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대우하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아이들에게 무조건가르치기만하면 되는 
가? 아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부자 관계를 맺는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어른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아이들은 깨닫고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대둥하게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더 이상 율법과 규칙 
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를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 

말로사춘기에꼭되어야할일이다. 
(김성겸 전도사-중등2부부지도) 

22. 생도의 교페와 생명에 판하여 

(1)엉도g교체 

모든 생도는 엉령과 밀융으로 그뢰스도와 연힐힐니다. 그리스도의 온흥과 고년， 죽융과 부활， 그리고 영 
팡 중。” 추념과 교빼훌 하는 켓~니다. 그린고 생도률온 샤량으로 서로 연합되어 꾀~~ 벌온 온샤와 온총율 
힘7빼 나눔니다. 또한 내적으로나 샤잭으로나 또는 공쩍으로 생효만의 엔을 이루끼 휘한 외무훌 행빼야 힐니 
Q 

이미 믿융율 고빽한 생도는 C재배。” 없어 생호만외 떡을 }에우끼 위회{ 영적 용샤훌 뻐|야 힐니다， 또한 과자 
외 능력과 멸요애 따라 g쩍으로 톨는 멀과 귀룩한 교재l와 교통을 ~，속힐 외무도 잊습니다. 이러한 생도외 
교쩌I와 교흥은 하나냄7빼서 주시는 끼효j얘 따라 어느 곳해서몬~'， 주념외 이홈을 부르는 모든 샤렴。l깨7n~， 

확장필어야협니다. 

(2) 생명 

생명용 암위C강해| 중 해13휘로서 생부와 생~~로부혀 나시고 본빼까 자으며 그 능력과 영팡이 동통하생니 
다. 영명윤 냉명의 ~cu.이션 동시。‘ 냉명율 주시는 훈으로서 ~~연 어디돈~， 나타나시벼 사렴 까운혜 존재하 
는 모돈 생한 앵꾀과 쟁뀔한 소망과 생스러운 ""N1획의 근월이 필생니다. 모든 엔~，자톨은 생령으로 강통올 
벌아 하나념의 멀씀을 말했고， 생명외 모돈 저~~톨도 영강율 벌아 하나념의 앵1.t과 훗율 오류 없이 끼륙힐 
수 잊었습니다， 생명용 욕융올 위한 꼬율 C빼비하시고 생명외 벌특력앗는 능력율 통반하여 cu.만획 이생과 양 
엠어| 륙용외 대시~，톨 갱조합니다. 생부77t1서는 생명율 구하는 모든 샤렴C얘께 끼깨이 생명율 주생니다. 생령 
은 구속율 쩍용항애 (깃어서 효력율 벌냉하는 유cl한 대t생~~이생니다. 생령은 샤렴톨C셰께 획톨 째탈께 하여 
효j깨하도록 강동시격|시고 그의 은혀로 그톨올 중냉시격l 시대， 사렴률이 믿융으로 여수 그밀스도훌 벌아톨이 
께 하업니다， 또한 영령은 모든 샌자톨01'"11 양하외 '!과 끼도외 '!올 주'"고 이 모든 은'ðI로훌 젝훈을 수행 
하여 구속의 낳끼샤| 샌~~톨율 생화시큐l고 보중하생니다， 

생명의 꺼하엄으로 멀미C암아 그윈스도와 ca합하는 모돈 션~~톨은 교회 안C께서도 서로서로 연합핍니다. 
생명7깨서는 ~~샌외 꺼룩한 샤역올 휘빼서 샤역~톨올 부르시고 끼홈율 부으시며 교호l 내외 다혼 모돈 잭톨 
~~톨。1'"11 특별한 업무톨 위한 ~~펙을 부여하시고 교효121 구생월툴01-깨 온샤와 은'ðI훌 나누어 쭈생니다. 

김경배 전도사청년1부 부지되 



@) 2002년 2월 17일 

모임 

장로 뭘요새벽기도회 

일시 18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 새벽기도회 
일시 :19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교육관 109.호 

3. 찬양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찬양예배 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4.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7:00 

장소:베다니흘 

5.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 2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렬리흘 

남녀전도회 

바울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07호 

2. 바울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212호 

3. 바울 1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장소‘복지관 1층 

4 바울 16지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ε암:복지관지하2층 

5. 베드로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314호 

6 베드로끼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교육관 307호 

7, 요한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 분당 서현동 한앙@315-ó03 

8. 에스더 4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영아부실 

9 에스더 1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4::30 

장소， 갈릴리흘 

10 어|스더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복지관지하2층 

11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 교구모임장소 

추낀흥헌 

교회소식 / 새가족 

제668호 

2002년도빼1자외훌빼례씩앤l 2002 
장학급수여식 날찌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월 17일 15:()()-15:50 (이준경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307호 (이종대목사) 314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16:50 장소 장소 

2월 24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세례식 (저녁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리흘) 

(주일) 세례식 

1 2.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월) 10:30 

장소:영아부실 

13. 루디아 2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월) 11:00 

장소: 칼빈홀 

14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21일(목) 11:00 

장소 이상옥 집사댁(3487-6585) 

15 루디아 6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 영아부실 

16 루디아 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갈릴리흘 

17. 루디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 : 김정숙 집사댁(956-9552) 

18. 마리아 6지회 월례회 

일시 19일(화) 11 :00 

장소 : 장혜선 회장댁(우성@23-1103) 

19. 마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0:30 

장소 유아부실 

20. 마리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0:30 

장소 ’ 임순록 권찰댁(990-7240) 

21 마리아 1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12:10 

장소 칼빈흘 

2002년도장학금수 

여식이 오늘저녁 찬 

양예배후빼다니훌 

에서있다.수혜대상 

자는한사람도빠짐 

없이참석하기바란 

다.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22. 마리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목) 11:00 

장소 : 김은영 집사댁(265낀60) 

용인 수지읍 죽전리 벽산@402-306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빼배 
m 오전 1 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똥시용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 회 오후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옥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주소서. 

a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I!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확 

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E리기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 

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 

이 주어진본분을따라예수그 

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 

소서. 

딩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 

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 

서 . 

[ 섬 · 기 · 는 · 분 · 틀 t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차병준 김병태 
선교위원징 성경연구원김 딩회 서기 l ì교구징 교구위원징 -〈」。。，T닝 1교구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회 1 5.교구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선교위원 옹A써원징! E랜부징 구제부징 X뻐교육위원장 5교구 3교구 9교구 에H따부 1 0.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친앙위원징 3교구징 8교구집 제16.교구징 용A태원 대학부 Iì교구 1 ↑교구 ‘ :i!드。T닙 12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0원감 장년2부장 건축위원 빨루O땐쟁샘 사링부장 16.교구 외선부 8교구 정년1부 13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업인운영위원 여배위원징 재정위원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4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소년부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최병환 임무천 고광환 
전도위원장 김시위원징 시。2히R지。 기도원김 제9교웹원징 14교구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l 찬양감독 강임구 제1교육위원징 싱레부징 15교찜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 여전도사 새〕펙부징 14교구장 건축위원 신흔1엠부징 선교위원 

정홍식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동현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전도위원 9교구징 12교구징 딩회부서기 O뺀진앙대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1마。「닙-자。 고등부장 믿뉴엘진g때징 실르잉진g때징 E때부장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정년2부장 턱이부징 기브리웬댐g 엠엘진S때징 에8~디부집 8교구 7교구 1 5교구 1 2교구 10.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정년1부장 행징위원 중등3부징 유지부징 예배위원 
:i!드。1닙- 16교구 대학부 정년1부 1 3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 교정전도사 박양덕 

~녀니T닙자。 동 3%1~닙자。 r드。「닝「자。 영01부징 유년부징 · 선교전도사 정은희 

고제숭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엽 (씌링케 g.s2~님「x。， 유01부징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1스러 링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펀칭￥야 tκ강대(주영객) 때행 t찍j 

일시 : 2002 2 

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50서| 이하 

문의 총무 박우현 집사 016-369-8604 

핸드l엘 tiJ탱 q겠 

일시 ‘ 2002 2 

대상 , 소년부부터 누구나 

문의 내선 2 1 0/ 승재월 선생님 017-417-6018 

호
 」

결
 

홍인권 군(홍성욱 안수집사， 전순희 집사의 아 

들， 9교구)과 최인자 앙(최두식 씨， 이영주 씨의 

딸)j 21일(목) 12:30, 갈릴리홀 

전 전토힘 과회주뱅 전도넣 /.-1 

남녀전도부에서는 교회주번 역세권을 중심으로 2월부 

터 매월 셋째주에 진교구 전도회가 일제 전도를 실시합 

니다 

일정 : 남전도회 (2월 23일 토요일 오후) 

여전도회 Q월 27일 수요일 수요1부 에배 후) 

‘금월만넷째주실시 

지역 : 이미 배정된 지역에 상기나 주택가 공략 

(사전답사로 전도지역 설정) 

감샤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실시 

1 대상 . 전부서회계 

3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교육관 208호) 

2 대상기간 : 2002년 2월17일-3월말 

4. 준비서류 : 2001 결산과 20021월 결산 


